
 
 

5 / 3(일) 필립보, 야고보, 알렉산델

5 / 4(월) 치리아고, 플로리아노, 요한

5 / 5(화) 안젤로, 유, 그레센씨아

5 / 6(수) 에보디오, 루치오, 베네딕따

5 / 7(목) 스따니슬라오, 쁠라치도

5 / 8(금) 베네띡도, 보니파시오, 이다

5 / 9(토) 그레고리오, 제론시오 

성체성사의 기원

성체성사에 대한 신앙의 근거는 최후만찬 때 행한 예수 그리

스도의 행위와 말씀에 있다. 예수께서 베푸신 만찬예식은 유

대인들의 빠스카 식사범절에 따른 것이다. 다시말해서 예수께

서는 구약의 전통적 예식을 빌어서 제자들에게 최후만찬을 베

풀어 주시고, 그것을 새로운 교회, 즉 신약의 중심예식으로 

삼으셨던 것이다. 

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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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봉사 섬김 그리고 증거의 삶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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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임신부 신은근(바오로)

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

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.

남이 보기 부러워 할 정도의 여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행복해 

보일 듯 하나 실제로는 마음이 추울지도 모르겠습니다.

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행복에 조건을 알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은 

만족을 모를 터이니 마음은 추운 겨울일지도 모르겠네요.

몸이 추운 것은 옷으로 감쌀 수 있지만 마음이 추운 것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
 

사는 기준이 다 같을 수는 없지요. 행복에 조건이 하나일 수는 없답니다.

생긴 모양새가 다르면 성격도 다른 법 가진 것이 적지만 행복을 아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. 

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. 

그것이 행복에 조건이기 때문이지요. 남과 비교할 때 행복은 멀어집니다.

그저 감사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.


